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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모델을 이용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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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간에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3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18.0

program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상자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임상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감성

지능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as well as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linical competence wit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The participants were 182 nursing student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from 

October 14, to November 10, 2014.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on pathway with the SPSS 21.0 and AMOS 18.0 progra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e. Seco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competence showed direct and indirect associations. Emotional intelligence was found to 

influence the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e directly, and self-efficacy influenced the clinical competence 

directly. Medi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influences the self-efficacy. 

Keywords : Clinical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Student, Self-efficacy.

*

Corresponding Author : Young-sook Seo(College of Daegu-Health)

Tel: +82-10-5529-1657  email: seo1657@dhc.ac.kr

Received December 10, 2015

Accepted March 3, 2016

Revised (1st January 13, 2016, 2nd February 3,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1. 서론

1.1 연구필요성

현대사회는 눈부신 의료기술과 정보기술이 융합되면

서 지식기반의 의료정보가 대중화 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국민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 

향상으로 건강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보건

의료계 환경변화로 인하여, 간호학문은 전통적인 학문탐

구에서 벗어나 역량중심의 교육성과를 중시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였다[1]. 이에 한국간호교육 

평가원에서는 개인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졸업한 시점에서 일반간호사가 임상현장의 다

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역량

을 제시하였고, 각 교육기관마다 간호역량을 반영한 교

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2].

간호학문에서 요구하는 간호역량은 간호에 대한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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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3],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

확한 판단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이므로[4], 간호교육의 중요한 성과지표이다

[2,5]. 최근에는 임상수행능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6],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강의위주의 교육방법

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방법과 시뮬레이션 방법 등 다양

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노력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7]. 또한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7-9]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관

련된 요인으로 자아탄력성[8-10], 문제해결능력[7-9], 비

판적 사고나 사고성향[6,7-9,11], 임상실습만족 및 임상

실습스트레스[5-7,9,10,12], 진로정체감[7], 자기효능감

[5,13-15], 감성지능[12-17]등이 보고된바 있다.

이들 변인 중에서 감성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

유한 기질로서, 의사결정과 리더십, 의사소통 등에 영향

을 미치는 지능이다[18]. 이처럼, 감정지능은 자신의 감

정을 인지하고,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19,20], 자신이 특정한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켜, 결국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20-22]. 

또한 감성지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감성을 발휘하여 

공감하고[23,24], 다양한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내리도록 유도하고[25], 개인의 업무에 대한 수행능

력을 유도해 낼 수 있게 된다[13,14]. 특히 다양한 환자

와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간호사와 예비간호사에게는 무

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수이며, 간호실무에서도 

강조하고 있다[13].

이에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이후 본격적으

로 시작하였고[18], 국내에서도 2009년 이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5,13,16,26]. 최근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 관련 연구는 감성지능이 자기효능

감[13,15,20]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련성[21], 감정지능

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 관련성[14], 감성지능 프

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26] 등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을

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결과[14], 감성지능이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결과[13,15,20],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지므로[14],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임상수행능력에 직·간접적인 

인자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고, 자기효능감은 매개효

과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의 

관련변인을 알아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변수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감성지

능 및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임

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

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

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자기

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

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문헌고찰

2.1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감성지능은 Wong과 Law [23]에 의해 구체화된 개념

으로서, 자기자신과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잘 이

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3]. 최근에는 감성지능이 업무성과와 리더십, 

소진 등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연구[20,25]가 많았다. 특

히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아픈 대상자를 돌보면서 환자, 

환자가족의 중재역할로 병원내의 다양한 보건의료팀과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데, 이때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효과적인 중재역할에 중요한 인자로 보고되었다[20].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과 Sung 

[28]과 Dharmanegara와 Pradesa [13]의 연구에서 감성

지능이 간호실천과 간호행위와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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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과 Gu [26]연구에서 감성지

능이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

처전략을 증진시키고,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14-16]에서 

감성지능은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일정

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2.2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 [22]의 사회적 학습이론에 의

해 제시되었고, Bandura [22]와 Schwarzer와 Jerusalem 

[29]에 의해 구체화된 자기효능감 이론으로서, 어떤 상

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22,30]

으로 정의되었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실재경험

과 관찰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된다고 제시

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특정한 과제에 대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2,30]. 결국, 일반

적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수행수준을 예

측변수로 설명하고, 자기조절을 조절하여 업무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이후 자기효능감과

에 관한 연구는 금연과 운동수행, 성취상황, 자기주장, 

역량 등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30], 최근

에는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과의 영향관계를 복합적으

로 고려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 등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

의 감성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18,22],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자신의 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동의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므로[22,30,32],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의 선행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21].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간호사[13,21]와 간호대학생[14,15,21], 

의대생[27]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

이 자기효능감의 선행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일정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2.3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실무 상황에서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식과 판단, 기술을 통해 능숙하게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4,32]. 이때 자가효능감은 

특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

음으로, 인간행동의 결정요소로 작용하였다[21].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은 임상수행능력

과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5,14-17] 한편,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Dharmanegara와 Pradesa [13]의 연구에

서 자기효능감은 자신감과 자신의 능력에 관련하여 영향

을 미치지만, 임상수행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성적 지능은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

능감은 감성적 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와 매개효과가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G시에 소재하는 3개 대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6개월 이상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3학년과 4학년을 편의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고 서면날인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

문자료는 연구자의 권리, 연구목적만으로 사용할 것, 연

구 참여에 대한 비밀보장, 익명을 보장하고, 응답을 원하

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

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를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5%, 효과의 크기(fz)를 

.15일 때, 본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표본크기는 

166명이었다. 편의표집 대상자의 탈락률을 20% 고려하

여 총 연구대상자는 200명을 계획 수행하였으며, 198부

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자료 16부를 제외하고 182

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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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도구

3.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성을 잘 이해

하고, 자신의 감성을 활용할 줄 알며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정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23].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 [23]가 개발한 감성지능 도구(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를 Han과 

Yoo [33]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 받은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자신의 감

성이해 4문항, 타인의 감성이해 4문항, 감성의 활용 4문

항, 감성의 조절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지능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Han과 Yoo [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이었다.

3.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

다는 신념과 믿음을 의미한다[22]. 본 연구에서는 Lee, 

Schwarzer와 Jerusalem [34]이 개발한 한국어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

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까지의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3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이었다.

3.3.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간호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4]. 본 연구에서는 Lee 등[4]이 개발한 도구를 Choi 

[36]가 수정보완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46문항으로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

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9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

항, 전문직 발전 9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잘한다’ 5점에서 ‘매우 잘 못한다’ 1점까지의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 개발 당시 Chronbach's α .96이었고,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21.0과  Amos 18.0 

program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

력에 미치는 효과와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5. 연구결과 

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90.1%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이 52.7%, 3학년이 47.3%

이었다. 전 학기 평균 학점은 ‘3.0-3.9’ 이 67.6%, 간호학

과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37.9%이었다. 간호학의 적응

도는 ‘그저 그렇다’가 61.0%, 대인관계는 ‘그저 그렇다’

가 56.0%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좋다’가 36.3%

였다<Table 1>.

5.2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

행능력의 기술통계와 제 변수 간의 상관

관계

대상자의 감정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의 정

도를 분석한 결과, 감정지능의 정도는 3.24점/5점, 자기

효능감의 정도는 2.92점/5점,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3.11점/5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r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r=.47, p<.001)

과 임상수행능력(r=.62, p<.001)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임상수행능력(r=.53, p<.001) 

간의 정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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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64 (90.1)

Male 18 (9.9)

Grade 3rd 86 (47.3)

4th 96 (52.7)

Academic adjustment 4.0-4.5 37 (20.3)

3.0-3.9 123 (67.6)

2.0-3.0 22 (12.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Good 69 (37.9)

Moderate 93 (51.1)

Bad 20 (11.8)

Adjustment to nursing major
Good 50 (27.5)

Moderate 111 (61.0)

Bad 21 (11.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od 52 (28.6)

Moderate 92 (50.5)

Bad 38 (20.9)

Health status Good 66 (36.3)

Moderate 108 (48.4)

Bad 28 (15.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of Measured Variables 

                                          (N=182)

Variables Mean±SD Potential range

Emotional intelligence 3.24±5.16 1-5

Self-efficacy 2.92±2.87 1-5

Clinical competence 3.11±12.29 1-5

Table 3. Correlations among Measured Variables 

                                          (N=182)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fficacy

Clinical 

competence

r (p) r (p) r (p) 

Emotional 

intelligence
1

Self-efficacy .47 (.001)

Clinical 

competence
.62 (.001) .53 (.001) 1

5.3 대상자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

행능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감정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한 결

과, 모형의 적합지수는 χ2=.000, df=0, RMR=.000, 

GFI=1.00으로 나타나 모델적합도는 완벽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또한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간

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R.=9.62, 

p=.005)[Fig. 1].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이 자

기효능감의 직접효과는 .469(p<.001), 감성지능이 임상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직접효과는 .477(p<.001), 

감성지능이 매개되었을 경우 .143(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효과는 .620(p<.001)로 상승되었다. 자기효

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직접효과는 

.304(p<.001)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상의 결과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path model                            (N=182)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Emotional intelligence 

→ clinical competence
.477 .477＊

Emotional intelligence 

→ self-efficacy
.469 .143 .620＊

Self-efficacy 

→ clinical competence
.304 .304＊

＊p<.001

X=Emotional intelligence ;M=self-efficacy ;Y=clinical competence.

Fig. 1. Pathway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e

6.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임

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이 감성지능

과 임상수행능력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

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대학

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자기효

능감을 매개로 하여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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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상자의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자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

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4-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감

성지능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감성지능은 감

정개입이 많은 임상상황에서 주어진 간호를 수행하는데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여[14] 임상수행에서 어려운 상

황적 요인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사가 간호하는 대상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

경을 가진 개인들이다. 이처럼 간호사는 다양한 대상자

를 돌보면서, 전문직의 보건의료팀과 함께 간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때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간호대상자와 팀 인력들과 상호

간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여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임상실무를 수행하는데 기여하게 된다[17].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나 간호관리자의 감성지

능은 양질 간호실무 수행을 위해 자신과 간호대상자, 보

건의료팀 내에서 주요 기여인자로 강조됨을 고려해 볼 

때[14], 예비간호사를 배출하는 간호교육의 측면에서 이

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

대학생의 감성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감정전환하는 방

법, 임상실습시 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 공유하기 등의 

다양한 방안모색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자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은 결과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5,21,27]의 결과와 일관되었다.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23,31], 감성지능이 높은 경우는 자신의 감정을 활용하

여 자신의 과업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증

진시키게 된다[14,31]. 특히 자기효능감은 특정 영역의 

과제에 대해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과 성취하고자 

하는 수행과제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보여주는데[31], 

이때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13-15]에서 자기효능감이 임상

수행능력의 영향요인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

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Dharmanegara 와 Pradesa 

[1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간호행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차이와 임상수행능력과 간호행위로 측정도구의 차이로 

보여진다. 이에 대상자별로 비교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시작

하거나 수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14],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더 많은 노력과 끈기 있게 

도전하여[31], 특정업무의 수행과 성과를 이루게 된다

[14]. 이처럼 본 연구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

들이 임상수행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가지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을 조절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토대로 

실무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

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됨[17]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

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

지게 되고, 나아가 임상수행능력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임상수행능력이 낮은 간호대학생들을 

중재할 때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경우 지식과 수

행 사이에 중요한 매개변수[31]로 연구되어져 왔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선행요인[5,13-15]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이론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을 다양한 임상실무에서 다양한 사례경험을 통해 자

신의 인지체계가 재구성되면서 통합하게 된다[8]. 이때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규제

하여, 자신의 인지적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결국 임상수

행에 대해 자신감을 증가시켜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가

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감

성지능의 향상뿐 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교육을 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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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감

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필요하므로 지속적

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선행연구들

은 전공관련 특성과 정서적요인, 인지적요인 등을 다양

한 변인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서 중요한 정서적,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련성 및 매개효과를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임

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변수임을 알 수 있

으며,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

감이 부분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감성지

능과 자기효능감의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8.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자기효

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임

상수행능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

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정적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며, 자기효능감은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매

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무작위 표집을 하지 않았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대상자의 

표집을 무작위로 하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것을 제

언한다. 둘째,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간호대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

를 제안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년별로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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